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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종정예하 가르침 새겨 불교중흥을”
서울 봉은사, 상월선열당 현판식 

한암·청담·성철 대종사 등 

역대 종정예하 친필들 현판으로

상좌스님 등 스승 가르침 되새겨

자승 스님 “시대의 법문 상기하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역대 종정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가르침

이 서울 봉은사를 가득 채웠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

번 현판식은 봉은사 회주이자 상월결사 회주인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 스님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 중흥을 사부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

며 마련됐다.

상월선열당 안팎과 구생원 외부에 걸린 현판

은 모두 20개다. 조선불교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과 조계종 제1대 종정 효봉 스님을 비롯해 2

대 청담 스님, 3·4대 고암 스님, 5대 서옹 스님, 

6·7대 성철 스님, 8대 서암 스님, 9대 월하 스님, 

10대 혜암 스님, 11·12대 법전 스님, 13·14대 진

제 스님, 15대 성파 스님 등 역대 종정 스님의 정

신이 담긴 글귀가 현판으로 구현됐다. 이밖에도 

조계총림 송광사 초대 방장 구산 스님, 탄허 스님

의 친필이 현판으로 제작됐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과 해인사 방

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택 스님, 혜거 스님, 동

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 월정사 주

지 정념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백양사 주

지 무공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송광사 주

지 자공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서울 도선

사 주지 태원 스님 등 역대 종정 스님과 인연이 

있는 스님들과 상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현판 제막에 앞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이번 현판식은 역대 종정 스님들과 제방 큰스

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후학 지도와 불교중흥

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그 참뜻이 발현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약

속했다.

동화사 방장 의현 대종사는 이번 불사를 ‘온

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지난 것을 복습해 새것을 알겠다는 발상으로 시

작된 이번 대작불사의 법력과 위신력으로 중생이 

제도되고 우리국민뿐 아니라 세계 인류가 안락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판을 한참 바라보던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

사도 “이 좋은 도량에서 역대 종정 스님들의 친

필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어 기쁘다”면서 “특색

있는 글씨들로부터 좋은 법력을 이어받을 수 있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바세계를 교화해 중생을 구제한다는 교세제

민(敎世濟民),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불

기자심(不欺自心), 그 마음 그대로 부처를 뜻하

는 즉심시불(卽心是佛), 법신과 열반의 네 가지 

덕인 상락아정(常樂我淨). 현판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이 하나둘 걷히며 큰스님들의 남긴 문구

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자 현판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큰 박수를 보냈다.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오늘 선보인 역대 

종정 스님들의 글귀에는 스님들의 삶뿐 아니라 

조계종의 희노애락이 함께 담겨 있다”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 “역대 종정 스님들이 지금 계신다

면 시대에 걸맞게 종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

주는 법문을 해주셨을 것”이라면서 “스님들이 

남긴 글귀를 통해 합심, 미래 후학들 키워내고 불

교중흥을 이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제20세 종정 지낸 

지허당 지용 대종사 원적

10월 2일 주석처 금둔사서

순천 선암사에 분향소 설치

영결다비식 10월 8일 엄수

태고종 제20세 종정을 지낸 지허당 지용 대종

사<사진>가 10월 2일 오후 5시 50분 주석처 금둔

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세, 세수 83세.

분향소는 태고총림 선암사에 설치됐으며, 영

결·다비식은 10월 8일 오전 10시 선암사에서 종

단장으로 치러졌다.

지허 대종사는 1956년 선암사서 지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2년 전주 관음선원서 묵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남 합천 해

인사 용탑선원과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 통영 미

래사 토굴 등서 용맹정진했으며 종파를 초월해 

고암·경봉·전강·구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

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후 순천 선암사로 돌아와 폐허가 된 비로암

에 토굴을 짓고 3년간 두문불출하며 수행에 전

념한 지허 스님은 선암사 칠전선원서 차밭을 손

수 가꾸고 법제를 재현하는 등 한국차문화 중흥

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개진했다. 1994년 선암사 

제3세 주지 소임을 맡아 적묵당과 조사당, 선각

당 불사를 이끌었으며,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격을 높였다. 1979년 7월에는 순천 금둔사

지에 금둔사를 복원, 중창 불사에 매진했다.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2002), 제11대 중

앙종회의원, 태고중앙선원장(2005), 선암사 부방

장, 교육위원회 위원, 용연사 주지, 제2·4·5대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2020년 7월 태고종 제20세 종정으로 추대됐으

며, 수행자들을 제접하며 종풍 진작에 힘썼다. 

2022년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했지만, 항상 

수행자로서 정진을 잃지 않았다. 

<영결·다비식 차주 상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종사 가르침이 벌써 그립습니다”
지허 대종사 분향소에 전국서 추모 행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10월 4일 조문

“대종사의 지혜 말씀 못 들어 안타까워”  

10월 2일 순천 금둔사에서 원적한 태고종 제

20세 종정 지허 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

졌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태고총림 선암사(주

지 승범)에 지난 3일 분향소를 마련하고, 전국의 

태고종도와 주요 내·외빈의 조문을 받았다.

분향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을 비롯한 중요 정부부처 수장들의 조화가 도착

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10월 4일에는 저녁 늦게 분향소에 도착한 총무

원장 상진 스님과 종단의 주요 소임자들의 조문

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前 주지 시각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월

인 스님 등 선암사 대중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또한,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 원로회의 설산 

스님, 백련사 주지 동허 스님, 초심원장 금담 스

님 등이 조문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평소 자애롭던 그 미

소를 잊지 못하는 후학들은 아직도 생사의 굴레

에서 대종사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어 슬프고 

황망할 뿐”이라며 “이제 종단은 미래를 위한 새

로운 출발을 시작해 더더욱 대종사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데 다시는 크신 지

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하다”고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선암사 前주지 시각 스님은 “평소 큰스님의 

수행력을 통해 제자들을 경책하시고, 선암사와 

종단의 미래에 대해 늘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큰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며 “이제 선암사가 제 주

인을 찾고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을 큰스님께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스님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서울 강남 봉은사는 10월 5일 경내 상월선열당과 구생원에서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회주 자승 스님이 역대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상월결사 정신을 바탕
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사부대중이 함께 도모하기를 염원하며 마련됐다.

전국 태고종도들이 지허 대종사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진
우

 스
님

 강
설

 | 248쪽
 | 값

 22,000원

구입문의 : 불교전문서점 향전 www.jbbook.co.kr | 02-2031-2070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무량행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만선동귀집 총송》 출간!

‘만선(萬善)’은 만 갈래의 선행, ‘동귀(同歸)’는 한 가지 길을 뜻한다. 만 갈래라 함은 서로 다름이겠고 

한 가지라 함은 서로 같다는 것인데, 늘 다르고 늘 같으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영명연수(永明延壽, 904~975) 선사는 『만선동귀집(萬善同歸集)』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름을 빌려 묻는다면 항하사와 같은 수로 대답할 수 있거니와 간략히 한마디로 하면 만선동귀이다.”


